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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취업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특히 특성화고의 각종 취업지원정책과 더불어 학교에
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설 및 교과지원, 직업능력지원,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과 개인이 하는 진로준비행동, 
직업탐색행동, 이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증가는 취업에 과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를 위해 먼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등의 학교지원만족도, 가정에서 실시한 진로준비행동, 취업 전의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이에 따른 진로성숙도 등을 주요변수로 하여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교지원만족도는 
진로성숙도,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등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직접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간접적
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직접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주며 예비적 직업탐색행
동과 진로성숙도를 높이게 된다. 특히,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을 통해 취업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변인간의 영향관계를 본 결과, 학교지원만족도는 취업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여성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 양질의 학교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되 특히 여성에 맞는 취업지원프로그램도 개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학교지원만족도가 높으면 여성은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가정에서 갖는 
진로에 대한 대화 등 진로준비활동은 남성과 달리 취업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여성의 경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Abstract  With regard to gaining employment for specialized high school graduates, what are the significant factors? 
Along with specialized high school’s employment support, facility and subject support, vocational ability support, 
career guidance, and employment support are implemented at school. At the same time, individuals are learn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job search behavior. Those factors influence the career maturity. Therefore, a question is, 
“Do they finally affect employment?”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composed of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such as facility and subject suppor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pre-job search behavior, and career maturity. A structural equation was created
and an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has significant impacts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and influences on employment directly or indirectly.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not only has a direct impact on employment, but also increases the pre- job 
search behavior and career maturity.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is
the main factor to increase employment via the pre-job search behavior. 
Considering the effects among the factors in gender, the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directly increases employment,
particularly for women. Therefore, high-quality school support programs should be enhanced, focusing on employment
support programs for women. In addition, as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increases, women are more likely to 
undergo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This suggests that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females, such as
conversation about career, is a critical factor to increasing employment unlike males. Therefore, support programs for
women that is aimed at parents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career maturity, employment pre-job search behavior,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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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특성화고 취업률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 교육부에 따

르면 2010년 4월 19.2%였던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2011년 4월 25.9%, 2013년 4월 37.8%로 상승하였다

(2013.5 교육부 보도자료). 이는 대학진학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률 증가, 공공기관

의 채용인원 확대, 고졸자가 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일학습병행제, 산학협력, 선취업후진학제도 등을 통해 정

부가 특성화고 취업 지원정책을 강화한 덕분이고 사회전

체적인 인식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각종 진로지도, 취업지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

램들을 구축하고 있으며 관련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 취업지원 전담인력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 

취업지원관, 산학겸임교사 등을 배치하는 등 취업을 위

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특성화고 학

생들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많은 특성화고에서 도입하여 진행하

고 있는 현장실습, 산학연계프로그램 등 직업능력향상프

로그램과 진로상담, 진로검사, 직업정보제공 등 진로지도 

프로그램, 그리고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및 상담, 구직

기술 교육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이 취업에 영향을 주

고 있는 지를 먼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학교지원프로그램과 별도로 가정에서의 진

로준비행동,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등 자발적인 취업준비

노력을 한다면 과연 취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진로성숙도가 

높아진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취업에 성공하는지를 확인

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상

으로 한 학교에서의 지원시스템과 개인의 진로준비 등이 

과연 취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지를 보고자 한다. 

더불어 성별로 이러한 영향관계가 어떻게 다른 지를 보

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며 이를 통해 특성

화고의 진로 및 취업지원정책에 있어 시사점이 무엇인지

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검토

2.1 학교지원만족도

특성화고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관련시

설 및 환경 등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나 취업지원

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특성화고에서도 취업부장, 

진로진학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취업지원관 등 관련인

력이 늘어 진로나 취업지원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외에

도 현장실습, 취업동아리활동, 산학연계프로그램 등 직업

능력향상프로그램과 진로교과목 개설, 진로강연, 직업정

보제공, 진로검사, 진로상담, 학과안내 등의 진로지도프

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특

성화고 학생들의 직접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기술지

원, 취업상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지도, 취업알선 등

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와 같이 각급 학교에서 확대된 

취업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과연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가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1-3] 취업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먼저 윤영란[4]의 연구에서는 진로관련 교과목을 포함

한 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이 진로목표를 구체적으

로 설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미경·김수란[1]이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학교진로지도프로그램

에 참여한 자가 진로목표를 정하고 직업을 구체적으로 

탐색해보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는 학교진로지도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진

로목표설정을 하고 직업탐색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이러한 취업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진로태도

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연구[5,6]도 있으나, 김강호

[7]의 연구에서는 진로지도활동은 학생의 진로성숙에 영

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의 진로

지도활동보다는 진로지도활동에 따른 만족도가 진로성

숙도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주영주·강아란·최세빈

[8]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진로교육만족도

가 높으면 진로성숙도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진로

상담, 진로교과목 수강을 받는 진로지도프로그램 참여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4,9]. 그리고 정미경·김수란[1]의 연구에서는 학교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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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진로준비행동

을 많이 하고 취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학교의 진로지도 프로

그램 참여와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목표설정에 따른 예

비적 직업탐색행동,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 취업 등

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설은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1. 학교지원만족도가 높을수록 예비적 직업탐색

행동을 많이 할 것이다.

가설2. 학교지원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

을 것이다.

가설3. 학교지원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정에서의 진로

준비행동을 많이 할 것이다.

가설4. 학교지원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에 긍정적이 

될 것이다.

2.2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직업탐색행동(Job Search Behavior)은 Blau[10]에 의

하면 예비적 직업탐색행동과 적극적 직업탐색행동으로 

구분한다.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은 적극적인 직업탐색행

동 이전단계로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취(직)업

정보를 모으고 자신이 선택한 분야의 직업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적극적 직업탐색행동은 구체적으로 취업을 위해 

회사와 접촉하며 자신의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행동을 하는 단계이다. 이외에도 직업탐색강

도는 직업탐색의 빈도를 말하는 것으로 탐색강도가 높으

면 인터뷰, 입사제안 등이 많아지게 된다.

정리하면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은 일자리 또는 직업의 

목표를 정하고 실제로 정보탐색이상의 노력을 하는 경우

이다. 따라서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은 관련 직업이나 직

무 등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획득하기 위한 직

업탐색활동으로 본격적인 취업준비활동 이전의 단계라 

할 수 있다. 비슷한 개념으로 ‘진로준비행동’이 있는데 진

로준비행동은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 자신의 성격 등의 

이해,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행동 등 진로

전반에 걸친 준비활동으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

의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업탐색행동은 재취업과 관련이 

있다[11-13]고 하였으나, Saks & Ashforth[13]는 대학졸

업시의 활동적 탐색과 달리 이전에 이루어진 예비적 직

업탐색활동은 취업과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정미

경·김수란[1]의 연구에서는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직업을 

탐색해보는 것은 취업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보았으

나 이는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적용되었다. 

이지영·장재윤·김명언[14]은 대학 4학년생을 대상으로 

직업탐색과 구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4학년 1

학기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은 4학년 2학기 구직성과에 유

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예비적 직업탐색행

동이 취업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안관영·조영환

[15]의 연구에서도 폴리텍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분

석한 결과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이 면접건수와 취업건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

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5.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이 높을수록 취업에 긍정

적이 될 것이다.

2.3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앞서 설명한 직업탐색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진로준

비행동은 김봉환[16]에 의하면 진로전반에 걸쳐 직업이

나 진로 정보수집,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노력 등의 제반 진로준비활동 등을 말한다. 

직(취)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직업을 탐색하는 활동인 

직업탐색행동과 달리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전반에 관한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은 고등학교, 대학, 

공공취업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진로지도프로그램 

참여에 의한 진로준비행동과 개인이 가정이나 스스로 준

비하는 진로준비행동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필수적으

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준비행동과 더불어 스스로 또

는 가정에서 준비하는 진로준비행동이 매우 중요하게 부

각되고 있다. 안관영[17]의 연구에서는 지방대 졸업생의 

직업탐색활동에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진로지도나 직업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진로준비행동이 구체

적으로 취업목표를 세우고 직업을 탐색해 보는 직업탐색

행동을 높인다고 보았다.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성숙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로 

주영주·강아란·최세빈[8], 정윤경[18], 서진희·이제경[19], 

김성경[20], 김강호[7] 등이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성경[20]의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와의 진로에 대한 대화, 진로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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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호[7]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활동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서 전문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는 학생의 진로성숙에 영

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진

로지도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만족도가 낮은 것이 원인이

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의 진로지도활동보다는 

가정에서의 진로대화 등 준비행동이나 개인의 사적 경험 

또는 학습이 진로성숙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정미경·김

수란[1]이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진로준비행동

이 취업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6.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이 높을수록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을 많이 할 것이다.

가설7.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이 높을수록 진로성

숙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8.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이 높을수록 취업에 

긍정적이 될 것이다.

2.4 진로성숙도

Super[21]는 개인의 진로발달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진로발달의 단계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을 

‘진로성숙도’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진로성숙도가 높으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의사결정능력을 가지며 진

로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게 된다고 하였다. 정윤경[18]

은 진로성숙도를 ‘진로의식, 탐색 및 결정 등 개인의 진로

발달단계에서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진로계획, 결

정 및 행동을 하는 개인의 도달수준’으로 보았다.

사범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연희[22]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태도성숙이 진로결정(직업결정)에 영향을 준

다고 하여, 진로태도성숙이 높으면 직업을 결정하고 직

업탐색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양대석·

최영렬[23]은 태권도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

성숙도와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하위변인들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송민경[24]의 연구에

서는 Betz[25]의 지적대로 진로성숙이 높은 개인은 진로

와 직업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보았다. 또

한 4년제 대학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

민주[26]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가 취업

불안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

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의 향상은 취업진로활동에서 취

업불안을 감소시키고 적극적인 취업준비행동을 할 수 있

다고 하였다. 더불어 김봉환[16]의 연구를 토대로 효과적

인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취업성

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가설은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9.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을 많이 할 것이다.

가설10.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취업에 긍정적이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학교지원만족도가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이

나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성숙도를 통해 취업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

며 이를 위해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분석대상 및 분석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2013 고졸자취업진로

조사자료」이며 분석대상은 2013년 2월 특성화고를 졸업

한 비진학자 5,1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형에 투입된 

변인들은 학교지원만족도,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가정에

서의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도, 취업으로 구성된다. 주

요변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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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ta description

variables sub-var measure m sd

level of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facility and 

subject 

support

continuous variable: 5 

point  Likert
3.78 .652

vocational 

ability 

support

continuous variable: 5 

point  Likert
3.96 .634

career 

guidance

continuous variable: 5 

point  Likert
3.83 .634

employment 

support

continuous variable: 5 

point  Likert
4.02 .656

pre-job 

search 

behavior

job search behavior 

do=1 job search 

behavior do not=0

0.44 .496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3

1.12 .803

career 

maturity

objective-ori

ented

continuous variable: 5 

point  Likert
4.13 .896

cognition-ori

ented

continuous variable: 5 

point  Likert
4.53 .813

decision-orie

nted

continuous variable: 5 

point  Likert
4.58 .824

future-orient

ed

continuous variable: 5 

point  Likert
4.45 .953

employment
employment=1, 

unemployment=0
0.77 .417

선행변인으로 학교지원만족도를 설정하였는데 학교

에서의 시설 및 교과지원, 직업능력지원, 진로지도, 취업

지원 등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고졸자가 

경험하는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

동(가족과 함께하는 직업체험, 진로에 대한 대화, 진로상

담 및 검사), 진로성숙도(목표성, 인지성, 결정성, 미래

성), 그리고 취업여부를 주요변인으로 상정하였다. 여기

서 학교지원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요인적재량은 0.768이상이며 신뢰

도는 0.913이다. 그리고 진로성숙도는 김아영· 유성경· 

김봉환[27]의 설문을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요인

부하량이 적은 5문항을 제외한 후 4요인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요인적재량은 0.713이상이며 신뢰도는 0.846

이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변수들을 중심으로 다차원적인 구조모형을 구축하

고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학교지원만족도, 예

비적 직업탐색행동,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

도, 취업 등의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수 추정을 위해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였으

며 분석을 위해 Amos 19.0이 활용되었다. 이외에도 성별

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계수에 있어 집단 비교를 위해 측정 동일성 제약

(metric invariance constraints)과 집단 간 등가제약

(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s)을 실시하였다. 측정 

동일성 제약은 전체 분석모형에서 성별로 측정결과가 동

일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집단 간 등가제약은 모

든 경로계수들에 대해 제약을 가한 후, 각각의 경로에서 

조절변인인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4. 분석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특성화고 졸업자 5,149명으

로, 연구대상의 분포는 Table 2와 같다. 성별로 보면 남

자는 2,194명(42.6%), 여자는 2,955명(57.4%)으로 여자가 

조금 많았다. 졸업한 학교유형은 특성화고가 4,224명

(82%)으로 가장 많았고 마이스터고 495명(9.6%), 종합고 

430명(8.4%)순이었다. 거주 권역은 경기/강원이 1,611명

(31.3%)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27.1%), 호남권(15%), 

서울(14.1%), 충청권(12.5%)순이었다. 전공계열은 공학

계열이 2,925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계열

(23.2%), 예체능계열(10.8%), 자연계열(5.4%), 의약계열

(2%), 인문계열(1.5%), 교육계열(0.4%) 순이었다.

[Table 2] statistical description
 numbers (%)

sex
male 2,194(42.6)

female 2,955(57.4)

types of 

school

specialized high school 4,224(82.0)

comprehensive high school 430(8.4)

meister high school 495(9.6)

location 

Seoul 724(14.1)

Kyoung-gi/ Kang-won 1,611(31.3)

Chungcheng area 646(12.5)

Honam area 772(15.0)

Yeongnan area 1,396(27.1)

major

art and humanity 75(1.5)

social system 1,192(23.2)

education 21(0.4)

engineering system 2,925(56.8)

natural science 279(5.4)

medicine 103(2.0)

art and physical 55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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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관분석

모형적합도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각 관측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분석결과 

각 관측변인 간 대부분 일정하게 상관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 B C D E F G H I J K

facility 

and 

subject 

support

1

vocational 

ability 

support

.742** 1

career 

guidance
.675** .741** 1

employme

nt support
.597** .624** .719** 1

pre-job 

search 

behavior

.079** .097 .115** .136**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155** .256** .151** .161** .159** 1

career 

maturity1
.303** .297** .321** .299** .243** .233** 1

career 

maturity2
.250** .249** .311** .264** .171** .138** .648** 1

career 

maturity3
.187** .180** .239** .251** .115** .087** .535** .609** 1

career 

maturity4
.216** .197** .270** .258** .158** .130** .595** .560** .546** 1

employm

ent
.077** .057 .085** .085** .048** .054** .065** .039** .025 .065** 1

 ** p< .01

4.3 전체모형분석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서 비교모형인 완전매

개모형과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분석하여 표에 제

시하였다.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TLI와 CFI, RMSEA 등

의 적합도지수를 보고 평가해 본다. 분석결과, 두 모형 모

두가 적합도가 높으나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료의 설명력이 높았다. 이

에 따라 부분매개모형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하였다.

[Table 4] model fit

model χ²(df) TLI CFI RMSEA

mediation model 

(comparison model)

443.151

(38)
.946 .969 .046

partial mediation model

(research model)

420.383

(37)
.947 .971 .045   

연구모형에서 적합도 분석결과, χ²은 420.383(df=37, 

p=.000)로 χ²/df 값이 양호한 편이었다. 이밖에 GFI(기초

적합지수), NFI(표준적합지수), IFI(증분적합지수), CFI

(비교적합지수) 등이 모두 .943 이상으로 모형의 적합도

를 충족하고 있으며 RMSEA(모집단원소간평균차

이)=.045로 적합한 수준이므로 전체적으로 적합도가 양

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28]. 모형의 적합성을 토대로 

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result

path β SE CR significant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pre-job search behavior

.016 .018 .886 rejection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career maturity

.390 .026 21.245*** acceptance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197 .026 12.158*** accepta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 pre-job search behavior

.116 .009 8.265*** accepta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 career maturity

.124 .013 8.492*** acceptance

career maturity ⇒ pre-job search 
behavior

.202 .012 11.869*** acceptance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employment

.089 .015 4.799*** acceptance

career maturity ⇒  employment .014 .010 .817 reje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 employment

.029 .007 2.031* acceptance

pre-job search behavior ⇒ 
employment

.029 .012 2.010* acceptance

  

 χ²=420.383, d.f=37, GFI=.943, NFI=.968, IFI=.971, CFI=.971, 

 RMSEA=.045 

 *** p<.001, * p<.05 

학교지원만족도는 진로성숙도, 가정에서의 진로준비

행동 등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학교지원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며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이 강화된다. 이는 학교에서 각종 시설 및 

교과지원, 직업능력지원, 진로지도, 취업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시행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분석에서 보면 프로그램 참여 수 중 

예를 들면 취업지원경험 수의 경우 평균 4.1개 정도로 많

으나 만족도의 편차는 큰 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

교지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

로그램을 개선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한편 학교지원만족도는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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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result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구체적인 취업목표를 가지고 직업을 탐색하

는 데는 학교에서의 지원시스템이 유인효과가 부족하다

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예비적 직업탐색

행동, 진로성숙도 등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먼저 가정에

서의 진로준비행동은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은 진로성숙도를 높이게 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진로준비

행동이 특성화고 졸업자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로성숙도는 학교지원만족도, 가정에서

의 진로준비행동 등에서 영향을 받고 있으나 취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선행변수인 학

교지원만족도, 진로성숙도,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예

비적 직업탐색행동 중에서 분석결과 취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교지원만족도, 가정에서의 진로

준비행동,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이었다. 다만 진로성숙도

는 취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예비적 직

업탐색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진로성숙도가 높은 특성화고 졸업자라도 

구체적인 취업목표를 가지고 이에 맞는 직업탐색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취업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로서 취업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더불어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예비

적 직업탐색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학교에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목표로 하는 직업을 

탐색하고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도 부모와

의 진로대화, 진로상담, 직업체험 등을 통해 진로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분야는 분석결과,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모형을 토대로 구조모형을 분석

한 결과를 Fig. 2에 제시하였다.

4.4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4.4.1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4.4.1.1 성별 학교지원만족도

학교지원만족도는 시설 및 교과지원만족도, 직업능력

지원만족도, 진로지도만족도, 취업지원만족도 등으로 나

뉜다. 성별에 따른 학교지원만족도는 시설 및 교과지원

만족도, 취업지원만족도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학교에서의 

시설, 환경, 교과과정 등의 시설 및 교과지원만족도와 구

직기술, 알선, 취업상담 등의 취업지원만족도에서 약간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by sex

(m, sd)
satisfaction 

on facility 

and subject 

support

satisfaction 

on vocational 

ability 

support

satisfaction on

career 

guidance

satisfaction on 

employment 

support

male 3.81(.672) 3.96(.632) 3.83(.655) 4.05(.668)

female 3.73(.621) 3.95(.640) 3.85(.606) 3.98(.635)

df 5,147 393 1,841 2,776

t 4.221 .246 -.653 3.134

sig .000 .806 .514 .002

4.4.1.2 성별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가정에서의 진로대화, 직

업체험, 진로상담 등을 하는 것으로 응답자들이 경험한 

진로준비행동 개수별 명(%)는Table 7과 같다. 성별로 가

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개와 3개의 진로준비행동은 남성

이 많았으나 1개와 2개의 진로준비행동은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by sex
n(%)

item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0 1 2 3

male 629(21.3) 1,642(55.6) 428(14.5) 256(8.7)

female 330(15) 1,353(61.7) 349(15.9) 162(7.4)

sum 959(18.6) 2,995(58.2) 777(15.1) 418(8.1)

statistics χ²=38.653***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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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pre-job search behavior

do-not do

male 1,725(58.4) 1,230(41.6)

female 1,152(52.5) 1,042(47.5)

sum 2,877(55.9) 2,272(44.1)

statistics χ²=17.590***

item
objective-ori

ented

cognition-orien

ted

decision-orien

ted

future-orie

nted

male
4.12

(.921)

4.54

(.833)

4.66

(.832)

4.47

(.970)

female
4.14

(.862)

4.52

(.785)

4.48

(.801)

4.43

(.931)

df 5,147 5,147 5,147 5,147

t -.991 .877 7.863 1.208

sig. .322 .380 .000 .227

model χ²(df) TLI CFI RMSEA

metric invariance 

constraints model
475.944(80) .950 .970 .031

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s 

model

502.616(90) .954 .969 .030

path   df χ² TLI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1 .215 -.001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pre-job search behavior
1 .277 -.001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employment
1 6.596* .000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career maturity
1 .012 -.00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 career maturity
1 .135 -.00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 employment
1 1.631 -.00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pre-job search behavior
1 .049 -.001

4.4.1.3 성별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성별로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이 있는 경우는 남성이 41.6%, 여성이 47.5%로서 여성이 

약간 높았다.

[Table 8] pre-job search behavior by sex
n(%)

 *** p< .001

4.4.1.4 성별 진로성숙도

성별로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보면, 성별에 따른 진로

성숙도3(결정성)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즉, 진로를 결정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결정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career maturity by sex
 (m, sd)

4.4.2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앞서 분석결과, 성별로 학교지원만족도,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진로성숙도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성별을 중심으로 특성화고 졸업자

의 진로준비와 진로성숙도 등과 취업과의 구조적 영향관

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성별로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집단분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측정동일성 제약

(metric invariance constraints)과 집단간 등가제약

(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s)이 필요하다[29]. 먼저 

측정동일성 제약은 집단의 요인적재치에 동일한 제약을 

하여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집단간 등가제약은 각 집단의 경로를 동일하게 제약하여 

경로별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성별 집단에 측

정동일성 제약(각 변인에 대해 요인의 적재치를 고정)을 

가하고 집단 간 회귀계수의 반응이 동일한 지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또한 모든 경로계수에 등가제약을 가한 집단간 등가

제약모형의 적합도도 제시되었다.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

면 양 모형의 적합도를 TLI, CFI, RMSEA 등으로 보면 

적합도지수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Table 10] model fit difference

이에 따라 다집단분석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다

음으로 두 집단 사이에 경로계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

기위해 χ²검증을 실시하였다. 즉, 모형내의 각 경로계수

에 동일성제약을 가한 모형 10개를 동일성 제약을 가하

지 않은 기저모형과 비교하였고 그 결과가 Table 1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χ²=26.672, df=10로 .01 수준에

서 유의하여 일부 경로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1에서 보면 성별 간에 학교지원만족도⇒ 취업, 진

로성숙도⇒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등의 경로계수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지원

만족도⇒ 취업, 진로성숙도⇒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등의 

경로에서 성별로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11] group differe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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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male fema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328***(.205) .304***(.190)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 pre-job search behavior
.025(.027) .006(.006)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 employment
.047*(.056) .127***(.156)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 career maturity
.559***(.394) .564***(.38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career maturity
.108***(.122) .118***(.127)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employment
.006(.012) .025*(.05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pre-job search behavior

.071***(.120) .067***(.102)

career maturity⇒ pre-job 

search behavior
.169***(.253) .096***(.136)

career maturity⇒ employment .023(.039) -.011(-.020)

pre-job search behavior⇒ 

employment
.032+(.036) .004(.005)

career maturity⇒ pre-job search 

behavior
1 9.531** .000

career maturity⇒ employment 1 2.842 .000

pre-job search behavior⇒ 

employment
1 1.370 -.001

10 path 10 26.672** -.004

 ** p<.01, * p<.05

다음으로 경로계수에 집단간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

형을 분석한 결과, 집단별 모수 추정치를 제시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Table 12] parameter estimated value comparison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 between groups

 χ²=502.616, d.f=90, TLI=.954, CFI=.969, RMSEA=.030 

 *** p<.001, ** p<.01, * p<.05, + p<0.1

이제부터는 Table 1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토대로 하여 남녀 집단별 모수 추정치를 Table 12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지원만족도는 남녀 공히 가정에서의 진로준

비행동, 취업, 진로성숙도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학교

지원만족도는 취업을 직접적으로 높이므로 학교에서는 

양질의 학교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남녀 공히 참여하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진로성숙도는 남녀 공히 

직접적으로 취업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 다만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을 한 남성은 0.1수준에서 취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은 구체적으로 취업목표를 

정하고 직업탐색활동을 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 할 

것이다.  

한편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여성에 있어 취업을 

높이고 있어 여성의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남성보

다 취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

서 학교지원만족도가 높으면 여성은 가정에서의 진로준

비행동을 잘 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여성은 양질의 학교

지원프로그램에 참여를 강화하고 가정에서의 진로준비

행동을 추가한다면 취업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이다. 따라서 여성은 가정에서의 진로에 대한 대화, 가족

과 함께하는 진로상담, 직업체험 등이 매우 중요하고 가

족을 중심으로 진로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학교로

부터 지원받는 시설 및 교과지원, 직업능력지원, 진로지

도, 취업지원 등에 대한 참여 만족도와 진로성숙도, 가정

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및 취업 등

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학교지원만족도는 진로성숙도, 가정에서의 진로

준비행동 등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는 학교지원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며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도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학교지원만족도는 직접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거

나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 및 

교과지원, 직업능력지원,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직접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주며 예비적 직업탐색행동과 진로성숙도를 높이게 된다. 

특히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게 되므로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

동이 특성화고 졸업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지원만족도,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등으로 높

아진 진로성숙도는 직접적으로 취업에 영향은 없으나 취

업할 직업을 찾는 등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을 통해 더욱 

취업의 확률을 높여 주고 있다. 따라서 진로성숙도가 높

은 졸업자라도 취업 전 직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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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는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이 있을 때에 취업이 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시사점은 먼저, 학교에서는 

양질의 진로지도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 하되 프로그

램 내용 중에 개인이 직접 직업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즉, 학교에서 운영되는 지원 프로그램은 좀 더 현장 

중심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학생이 무언가 스스로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개

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는 진로지도를 할 때 가정과 협력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학부모대상 진로지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학생들과 진로에 대한 대

화, 진로상담, 직업체험 등을 같이 해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많은 진로지도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진로성숙도가 높을 수는 있으나 정작 이들이 

취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직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탐색해 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일찍이 취업목표를 가지고 직업을 탐색해

보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취업의 확률을 더욱 높이

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분석결과, 취업의 목표를 구체적

으로 가지고 탐색해 본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취

업률이 4% 이상 높았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본 결과, 

학교지원만족도는 남녀 공히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취업, 진로성숙도를 가져오게 된다. 여기서 학교지원만족

도는 취업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여성의 경우 더 높아 남

녀를 대상으로 양질의 학교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되 특

히 여성에 맞는 취업지원프로그램도 개발, 지원할 필요

가 있다. 한편 진로성숙도의 경우 남녀 공히 직접적으로 

취업을 가져오지 못하나 남성의 경우 예비적 직업탐색행

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남성은 구체적으로 직업목표를 정하고 직업을 탐색하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매우 중요하

다. 분석결과 학교지원만족도가 높으면 여성은 가정에서

의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게 되므로 여성에 필요한 학교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이 가정

에서의 진로에 대한 대화 등 진로준비활동을 하는 것은 

남성과 달리 취업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가

정에서 부모들의 진로지도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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